
목재의
탄소 저장 능력을
보여주는

탄소 7g 저장

탄소 40g 저장

5개 수종을 활용한 열매
총 20개

편백나무 줄기

탄소 93g 저장
잣나무 받침대

위 사진은 실제 탄소나무와 같은 크기입니다.

* 탄소 273g 은 이산화탄소 1kg에 포함된
   탄소의 양과 같습니다.

탄소나무는
총 273g 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흡수원, 나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36개 나라가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탄소중립이란 현재 배출하는 탄소의 양을

모두 줄이거나 흡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는 광합성 작용으로 잎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탄소는 몸 속 세포에 저장합니다. 따라서 나무는 자연의 

탄소흡수원이며, 숲은 거대한 탄소 저장고라 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서 목재제품으로 이어지는
탄소저장 기능

나무는 나이가 들면서 매년 자라는 나무의 양이 줄어들어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명을 다해

분해가 될 때는 저장했던 탄소를 다시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의 탄소저장 기능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목재제품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수확하여

종이, 가구, 건축재료 등으로 사용하면 버려지기 전까지

저장된 탄소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공: 식물의 잎이나 줄기의 겉껍질에 있는 숨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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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탄소 저장 기능을
보여주는 탄소나무

탄소나무는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자료입니다.

탄소나무는 목재에 저장된 탄소량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나무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며,

열매, 줄기, 받침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열매, 줄기, 받침대에 사용된 나무의 이름과 저장된 탄소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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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탄소저장량 부피 × ×밀도 0.5 (탄소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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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나무의 탄소저장량은 7g의 열매 20개, 40g의 줄기, 93g의 

받침대로 총 273g입니다. 273g은 나무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1kg을 흡수하여 몸 속에 저장하는 탄소의 양과 같습니다.

열매는 우리나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굴참나무, 아까시나무, 낙엽송, 

소나무, 삼나무로 만들었습니다. 탄소 7g을 저장하고 있는 목재의 

크기가 수종별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나무마다 세포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더라도 밀도가 가장 낮은 삼나무는 

부피가 크고, 밀도가 가장 높은 굴참나무는 부피가 작습니다.

두 나무를 비교했을 때 약 50% 정도 부피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자주 마시는 일회용 커피컵을 하나 사용하고 버리는 데

약 7g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7g의 탄소가 저장된

탄소 열매를 보며 탄소저장고인 목재제품 사용을 늘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똑같은 탄소저장량,
나무마다 다른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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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g

93g
탄소저장량

부피

7g

35.9㎠

7g

18.2㎠

7g의 5개 수종 열매

편백나무 줄기

잣나무 받침대

탄소저장량

총 273g


